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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9곳 적발

- 7월 11~25일, 관광지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 대상 특별 단속 실시 -

- 가설 건축물·무허가 건축물·단독(다가구)주택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9곳을 적발하고 불법 숙박업자 14명을 입건했다

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인천 관

광지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하는 옹진·강화군 숙박업

소 중 온라인중개플랫폼을 이용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는 업

소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9개 업소는 영업 신고가 어려운 가설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또는 단독(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이들 숙박

업자는 무신고 업소를 풀빌라·펜션·리조트 등으로 홍보하고, 홈페

이지·온라인중개플랫폼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숙박예약이 가능하도



록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

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자 14명(공동 

영업자 포함)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하였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과 

편의를 저해할 수 있고 관광산업과 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영

업자들에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

도·단속 시행하여 불법 숙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불법 숙박업소 객실(침대, 침구류 비치)


